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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공연예술계의 원로배우에 대한 기록과 보존의 과정은 여타 다른 예술장르보다 까다롭고 난해하여 원형 

그대로의 형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있는 원로배우를 대상으로 기

록화 하는 작업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역사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연극사의 다양한 시도와 발전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킨 공연예술인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공

연예술계의 예술인들의 대한 기록사업의 기록과 보존에 대한 인식이 뒤늦게 이뤄져 한국 근현대 예술사를 

빛낸 원로배우들의 소중한 자산들이 손. 망실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배우, 작가, 연출가 등으로 활동을 한 원로배우 김길호(金吉浩)의 일생 중 남도(南道) 목

포연극을 중심으로 그의 활동과 생애를 탐색하고 원로배우 유산 기록화 하는 작업의 의미를 되새기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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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almost impossible to keep the exact documentations of veterans' works due to the 

fastidious and convoluted nature of this particular field. The histrorical recordings of Korean 

Theater in general  has been improved due to growing educations of staffs and actors through 

theatre associated universities But the need of preserving the recordings of veteran actors has 

not been recognized enough, therefore their precious assets has been lost, which is such a 

regretful truth. 

However, with the necessity in mind, the following study is focused on Gil-ho Kim, an actor, 

playwright, director, and his works on 'Namdo-Mokpo-Plays'. Comparisons will be made, 

focusing on these plays, between his life as an actor and the meaning of documenting a veteran 

actor's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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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08년 원각사에서 공연된 <은세계>를 시초로 하여 

한국의 현대연극은 100년의 역사를 넘게 되었다[1].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소위 ‘신극’이 도입된 이래 한국 

연극은 100년사의 질풍노도의 세월과 함께 지속적인 

공연예술의 꽃을 피운다. 이를 기념하여 2008년 연극관

련 협회들을 중심으로 각종 축하행사가 이뤄졌고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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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발간되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연극사

의 교육과 현장에서의 활동이 길다고 할 순 없지만 현

재 연극예술의 대학교육과 현장에서의 활동 실적은 괄

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하지만 100년의 한국

연극 역사의 찬란함 속에 원로배우에 대한 기록과 보관

은 너무나 미비한 실정이다.  

1920년-30년대 출생한 원로 배우들은 대다수 한 평

생 연기를 하며 살아왔다. 무대에 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시대적인 핍박과 설움의 세월도 이겨내고 물

질의 풍요로움이나 자신의 성공, 명예 대신 예술을 선

택하였다. 우리나라의 해방과 한국전쟁, 분단을 겪고 현

대 사회의 빠르고 다양한 메커니즘을 요구하는 역동의 

순간순간을 지내며 역사의 산 증인으로 살아 온 그들은 

예술가로서 그들이 살아온 시대, 인간에 대한 성찰, 그

리고 예술의 진정성을 공연이라는 매체를 통해 보여주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

과 분단, 한국근대화의 격동기 역사 속에 연극관련 자

료의 수집과 보관은 개인의 노력으로 이뤄졌을 뿐 국가 

예술기관의 노력으로 기록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

식하고 체계화하여 학술적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못하

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록화 작업 연구의 사례를 통한 문

제점들을 살펴보고, 한국 배우사(俳優史)의 산 증인인 

원로 예술인 김길호의 초기 남도(南道)목포에서의 활동

을 중심으로 그의 삶과 예술적 활동을 고찰하는 일이 

가치 있는 작업임을 인식하여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고자한다. 

Ⅱ. 본론

1. 원로배우 기록화 작업연구
1.1 기록화 작업의 가치와 의미
공연예술은 무대 혹은 어느 제시된 장소에서 실연되

는 모든 형태의 현장예술을 말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참여하는 예술인과 관객이 같은 시간과 공간속에서 작

품을 공유하는 형태의 예술로서 대표적으로 연극, 무용, 

음악, 오페라 등을 말할 수 있다. 특히 공연예술 중 연

극은 종합예술로서 일회성으로 공연을 하는 동안에만 

존재하다가 공연이 끝나면 사라지는 한계를 가진다. 이

러한 공연예술만의 특징으로 인하여 기록화 작업연구

의 가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의 발로로 우리나라에

서도 2000년 전후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화 사업을 본격

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연극에서 배우란 ‘살아있는 존재’로 무대 위에서의 엄

청난 위력과 표현에도 불구하고 막이 내리면 순간 사라

지는 무형의 존재이다[2]. 즉 ‘무형의 존재’라는 특수성

과 한계성을 가진 배우연구에서는 독창적인 연구와 논

의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활동한 역사와 가치관

을 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원로 배

우의 기록화 작업에서 기록 대상자 관련 선행 관련자료 

부족과 수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생존해 계신 원로 예술인과의 직접 인터뷰, 관련 인물

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관련 자료와 논문과 서적을 통

한 생애사 연구를 함으로서 원로예술인들의 가치를 보

존해 후대 사람들에게 전승해야 할 것이다.

1.2 기록화 작업의 적용사례
우리나라의 예술가들의 기록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술채록 사업을 시작한 곳은 1998년 한국예

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연구소와 2001년 삼성문화재

단 산하의 한국미술기록보존소이다. 그 이전에는 개개

인의 논문과 연극관련 잡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기록이 

남아있다. 이후, 국립예술 자료원은 2003년 예술분야에

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해 그간 창작사업과 극장 건

축에 집중, 지원하던 예술분야에서 원로예술가를 대상

으로 한 자료수집 및 연구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

했고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이 

가능했던 원동력은 탄탄한 기초설계 연구과정과 채록

연구원(연구기관), 보조연구원, 촬영팀 등의 헌신적인 

노력, 원로예술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뤄졌다[3].

국립예술 자료원에서는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

록사업”의 단계별 전체 사업진행절차, 사업수행체계, 

내용별 업무분담내용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형식을 통

해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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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업수행체계와 업무내용[4]

 

[표 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기록사업의 사업수

행체계의 업무내용은 체계화된 시스템에 의해 정리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2년 4월 16일부터 5월13일까지 제 13회 서

울연극제의 부대행사로 발간된 배우 100인의 독백-모

노스토리 시즌1(도서 들녘)이라는 책과 영상 CD를 통

해 배우자료 기록사업을 실시했고, 서울연극협회에서 

주최한 ‘배우 100인의 독백-모노스토리 시즌1’ 행사는 

40대 이상의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을 선별하여 

자신의 대표 연극에서 독백낭송 형식과 배우로서의 진

솔한 이야기를 엮은 도서와 영상으로 기록을 남겼다[5]. 

그 밖의  연극 관련 잡지와 매체들을 통한 배우인터

뷰들과 각 대학 석. 박사 논문들을 통해 배우연구가 진

행되며 기록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 근현대 예술사 연구를 위한 기

초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그리고 확산을 위한 최상의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들의 다양

한 노력으로 기록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

이다. 

 

1.3 기록화 작업연구의 한계와 문제점
2012년 11월 2일 향년 88세로 생을 마감한 고(故) 장

민호의 경우 현존하는 백성희와 함께 우리나라 연극사

의 큰 획을 그었던 원로배우이다. 다행히 그의 기록과 

자료는 국립극장, 국립예술원, 논문, 신문과 관련 잡지 

등에 수록되어 기록화 되었고 후대에 길이 남아 연구되

고 회자되어질 것이다. 

공연예술계의 원로배우에 대한 기록과 보존의 과정

은 여타 다른 예술장르보다 까다롭고 난해하여 원형 그

대로의 형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 제반사항으로 인

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원로배우들

의 기록은 무대 위에서의 공연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는

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한계를 갖고 있고, 원로배우의 

기록 작업의 완벽한 연구방식의 매뉴얼이 없다는 점과 

기록화작업에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기록자체가 불

가능한 경우도 허다하다. 게다가 국가 지원금에 의존하

여 예술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다보니 전문성과 체계적

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도약하고 있으나 예산의 문

제로 폭넓은 대상자 선정과 기록 작업의 운영 면에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연극사의 원로배우 기록사

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존해 계신 분들의 가치 있는 

기록사업을 국가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개인의 자

발적인 노력으로 보다 많은 원로배우들의 기록화 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래 [표 2]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극분야 

구술 채록 현황의 연극분야 26명 채록 연구자 중 원로

배우는 김동원, 장민호, 백성희, 진랑, 권성덕, 오현경으

로 총 6인의 원로배우가 기록을 마친 상황이다. 여기서 

한국 근현대사의 공연예술계의 수많은 원로예술인 중 

원로배우가 모두 6인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

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 연극분야 채록사업 현황 (2003년~2007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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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극분야 채록사업 현황 (2009년~2012년)[6]

  

*) 각 장르별 채록연구자의 소속은 채록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음.

한국연극 100년 역사의 산 증인이자 남도(南道) 목포

연극의 지대한 영향을 끼친 원로예술가 김길호의 기록 

은 회자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국립예술원

에서 2003년부터 진행한 연극분야에서 제외된 이유는 

다름 아닌 건강상 악화로 채록사업을 고사한 탓에 진행

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기록 작업을 추진하

는 단체나 개인의 노력은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 연극의 역사의 산 증인인 특

히, 차범석이 목포를 떠난 이후 목포 지역연극의 활성

화를 도모하는 주춧돌 역할을 한 원로배우 김길호를 연

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2. 원로배우 김길호의 연구방식과 적용사례
2.1 연구 기초수립단계와 적용과정 그리고 한계점
원로배우 김길호의 삶과 예술 중 목포 연극 활동을 

중심으로 논문을 쓰기까지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다음

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한 논문, 문헌, 기사, 서적 

등 원로배우 김길호의 기초 관련 자료 수집을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자료원, 서울연극협회, 한국연극연출가

협회, 한국연기예술학회, 목포예총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둘째, 한국연극연출가협회의 ‘김성노’ 회장의 

도움으로 김길호 선생님과 만나 기록화연구사업의 목

적을 설명하고 추후 인터뷰 일정을 계획하였다. 셋째, 

2012년 5월 12일에서 12월28일까지 총 6회의 만남과 수

차례의전화통화로 자료브리핑, 인터뷰, 수정작업을 진

행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김길호’의 정확하지 않은 기

억과 자료의 부족은 목포에서 같이 활동한 ‘김창일’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넷째, 모든 진행상황을 기록화 한 

내용을 정리하여 2013년 1월 4일 ‘김길호’에게 전달하였

다. 다섯째, 원로배우 기록화작업에 ‘김길호’의 가치와 

의미를 논문으로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모든 기록화작업 과정 속에서 도출되어지는 문제점

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생존해 계신 김길호의 기억

력과 목포에서 함께 활동한 김창일에 의한 자료조사와 

정리과정에서 검수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의 소요가 많

았다. 이 과정에서 김길호의 건강상태와 일정잡기가 쉽

지 않아 인터뷰가 몇 차례 지연되었고 다시금 약속일정

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그의 생활에서의 

잦은 이사와 자료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초창기 

활동했던 사진이나 공연프로그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연극&영상관련 종사자들

이 함께 채록과 영상촬영을 진행하여 원로배우 김길호

의 현재 모습을 최대한 기록하고 보관하기 위한 노력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 

2.2 목포 연극에서의 김길호의 삶과 예술 
1934년 5월30일(음력 4월 18일)전라남도 목포 죽동에

서 아버지 김병규(金炳奎)와 어머니 모화봉(牟花峰)의 

2남 1녀의 막내로 김길호는 태어난다. 산정 초등학교 

입학하던 8살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

니의 개가로 어린 그의 인생에 상처는 크게 남게 되지

만 조부모와 쌍둥이 삼촌들의 손에 유년시절을 보낸다. 

그의 어릴 적 가정환경은 그리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풍

류를 즐기시던 할아버지와 삼촌의 영향으로 노래 부르

는 것과 영화 보는 것을 즐겼다. 어릴 적부터 골목대장

으로 동네 아이들을 이끌었고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다.  

12-13살 무렵, 그는 마당에 아이들을 집결시키고 이

불을 널어 무대막을 만들고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을 설

명하고 역할을 나누어 연극연습을 하며 놀았다고 한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시절 해방을 맞이하고 1947년 

동광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업보다는 영화 보는 것



원로배우 김길호에 대한 기록 작업 - 남도(南道)목포연극 활동을 중심으로 151

을 즐겼다고 한다. 

“난 공부하는 게 참 힘들었어. 아이들은 구구단을 줄

줄 외고 학교 수업도 재미나게 잘하는데 나는 하기가 

싫더라고. 그땐 영화 보는 것에 미쳐있었어. 하루 종일 

영화관에서 사는 게 낙이였던 난 학교 수업을 듣는 일

이 얼마나 죽을 맛 이였는지 몰라. 해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6.25가 터지고 목포로 피난 온 배우들과 예술인들

과 함께 지냈던 것이 내 배우 삶의 물꼬가 되었지. 중학

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학교 수업보다는 목포극장과 평

화극장을 다니며 난 영화를 즐겨봤었고 18살 때 목포 

‘연극 동맹’에 들어가 연극, 서예, 음악을 익혔지. 살 맛 

나더군! 학교공부는 그렇게 싫더니만, 딴따라 생활은 

어찌나 재미있던지! 6,25 사변 당시 한은진, 도금봉, 최

은옥, 김희갑 등 쟁쟁한 예술인들이 목포로 피난을 와 

배우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19살이 되던 해 차범석 선

생님의 작품 <별은 밤마다>로 연극배우 데뷔를 했지! 

첫 공연이 시작되기 전, 심장이 뛰고 불안해서 침이 마

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정신을 차리고 무대에 서

서 빨치산 역을 한 것이 나의 데뷔 무대였지[7].”

그림 1. 연극배우 데뷔 사진: 별은 밤마다 
            아래 줄 왼편에서 두 번째: 김길호[8]

그의 기억에 의하면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온 유명예

술인들과 유달산의 절에서 연극, 문학, 음악 등 예술분

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한다. 목포예술인 단

체 ‘예술문화동맹’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선배 예술인들

과 함께 지냈던 그는 차범석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

을 맞이하였고 예술인의 길을 걷게 된다. 연극무대에 

처음 데뷔하던 시절을 회상하던 그는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인이라면 한번쯤 겪어보았을 무대불안(Stage 

Anxiety)과 무대공포(Stage Fright)가 긴장감과 불안함

으로 그를 초초하게 만들었지만[9], 1951년 1월27일 전

국문화단체 총연합회 목포지부 결성과 더불어 삼일절 

기념 종합예술제 기획행사 일환 이였던 <별은 밤마

다>(2막) 공연에서 열아홉 살의 나이로 열연한다[10]. 

그가 태어나고 활동했던 목포연극의 시작은 일본에

서 연극 및 문학을 공부한 유학생 출신의 김우진(金祐

鎭), 이화삼(李花三), 함세덕(咸世德), 박경창(朴景昌), 

장병준(腸秉俊), 홍순태(洪淳台), 백두성(白斗星)들이 

의기투합하여 자연스레 연극 ‘눈 내리는 밤’ 공연을 하

였고 목포에 연극예술의 씨앗을 뿌린 작품으로 평가된

다[11]. 그리고 이후 차범석(車凡錫), 김길호(金吉浩) 등

에 의해  집대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 강점

기 시대를 지나 1945년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과 휴전, 

분단의 세월을 살아온 김길호는 목포를 떠나던 1976년

까지 목포 연극발전을 위해 수많은 예술 활동을 한다.  

2.3 예술인으로 살아 온 김길호의 목포생활
“난 뜨겁게 살고 싶었어.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모든 

것을 다 불사르는 삶을 산 것 같아... 지금에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항상 옆에 있어주지 못해 가족들한테 미안

한 마음은 들지만 연극을 하면서 살았던 내 인생은 아

주 행복한 시간들이였어! 난 내가 살아 온 인생 후회 안 

해! 살아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감사

해하며 살아가고 있어! 자넨, 연극하며 사는 게 행복하

지 않은가? (웃음)”[12]

한 평생 연극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당시를 생각하며  

가슴 뜨겁게 주옥같은 시간을 연극을 하며 살았던 그의 

얼굴 가득 젊은 시절 호방한 기운이 넘쳤다. 자애로운 

그의 미소와 훤칠한 외모에 그가 젊은 시절 삶의 파편

들을 애써 회상하였다. 심한 뇌경색으로 20여 년 전 2차

례 쓰러지신 이후 예전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 너무 힘

에 겹다고 하면서도 유독 차범석 선생님과의 만남을 이

야기할 때는 차범석과의 만남과 인연이 인생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연희대학 영문과의 학업을 6. 25 사변으로 본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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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만 두게 된 차범석은 고향 목포로 내려와 목포중

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고 남도(南道) 목포의 새바

람을 일으키며 1956년 목포를 떠나기 전까지 왕성한 활

동을 하게 된다.

19살의 어린 나이로 차범석의 작품 <별은 밤마다>(2

막)에 데뷔한 김길호는 이후 목포에서 배우, 연출, 작가, 

방송인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초창기 목포

에서의 그의 생활은 먹고 살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

走)하였다고한다. 목포MBC방송국이 생기면서 성우, 

30분짜리 방송 대본 쓰는 작가, 제작, 케스팅 디렉터, 스

크립터로 하며 돈을 벌었고 배우, 연출, 작가로서 쉬지 

않고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1959년 김길호는 학생연극 경연대회를 창

설하게 되어 젊은 후학들에게 배우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데 이는 차범석이 목포중학

교 재직 당시 시도했던 학생극 운동이 모태가 되어 

1959년 11월7일-8일 ‘유달국민학교’에서 처음 시작해 

66년10월까지 7회의 연극 학생대회가 이뤄졌다[13].

그는 일제 강점기, 8.15 해방, 한국전쟁과 분단을 겪

으며 격동의 한국사를 살아왔고 당시 열악했던 생활고

와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경시풍조를 이겨내며 예술인

으로 한 평생을 살아왔다. 

차범석의 연극 ‘별은 밤마다(1951년)’로 배우로 데뷔

한 김길호는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목포에서 활동을 하

게 던 그는 1958년 목포문화협회 산하단체 목포극회가 

홍순태 초대회장이 조직의 형태만을 유지하던 것을 

1959년 ‘목포극협(木浦劇協)’의 창립과 더불어 제 2대 

회장을 위임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활발한 

연극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10]. 하지만 남도 전역

에 닥친 극심한 한해(旱害)로 7년의 명맥을 잇던 학생

연극경연대회는 참가학교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복합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듬해인 67년 잠정적

으로 대회는 중단되었고 그는 가족들과 함께 1976년 고

향땅 목포를 떠나게 된다.

“22살에 군에 입대해서 3년의 군 생활과 잠깐 서울에

서의 활동기간을 빼고 나면 난 목포에서 태어나 고향땅

을 떠나기 전까지 내 청춘과 젊음을 보냈어. 그땐 참 살

기 어려웠지! 내가 30살 연극배우 딴따라 노총각 이였

던 내가 23살 꽃 다운 아내를 만나 결혼한 건 행운 이였

어! 당시, 내 아내(강영자:姜榮子)는 무안군청 재무과에 

근무하는 재원으로 가난하고 한량(閑良)이였던 나를 만

나 1남 2녀를 낳아 기르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평생 고생만 했지. 뭐... 참, 내 곁에서 평생 버팀목이 되

어 주고 가정을 다 지켜준 내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한

마디 꼭 좀 적어주게! 외롭고 실의에 빠져있을 때 힘이 

되어 주었고 젊고 패기만만해서 실수도 많이 했고 연극

한답시고 가정에 소홀할 때도 옆에 있어준 사람이야! 

고마운 사람. 30살에 결혼은 했는데 살집이 없어서 목

포 남교동에 있던 예총사무실의 숙직실을 겨우 빌려 신

혼살림을 차렸지. 내가 젊었을 때도 연극배우란 게 참 

배고픈 직업 이였어. 아이가 하나 둘씩 생기면서 가장

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잖아? 근데, 재주가 있어야지?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었어. 물론 연극은 내 천직

이라 생각하고 쉴 틈 없이 부지런히 연극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난 제대로 학교교육은 받지는 않았지

만 연기는 자신 있었다고! 젊어서 혈기왕성하고 패기도 

있었고 가난보다 나의 뜨거운 가슴을 무대 위에서 발산

하고 난 후 느끼는 만족감은 경험 안 해 본 사람은 모르

지. 배우는 몸과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행동을 해야  

해. 인물을 만들어가는 것은 창조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배우인 내가 새로운 인물을 만드는 것에 책임이 따르는 

거야. 무대에서의 행동은 곧 배우 자신에게서 먼저 출

발하는 거란 말이야. 배우로서 무대 위에서 공연이 끝

나고 관객들의 함성과 박수를 받는다는 그 만족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내가 평생을 활동하며 견

딜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7][12].”

그는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도 연극무대에서의 뜨거

웠던 연극공연 경험활동을 기억하며 무대 위에서의 ‘배

우행동’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가 말한 무대 위에서

의 배우의 행동은 러시아의 배우, 연출, 교육자인 스타

니슬라브스키( K. S.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기이론과 

유사하다. 즉 무대에서 표현되어지는 행동은 결국 연속

적인 행위들로 이뤄지는데 스타니슬라브스키 이론에 

의하면 이것을 ‘단위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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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서의 행위는 걷고 움직이는 손, 발,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갈망에 있다. ‘행위’란 말의 

가면을 쓰는 일, 외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인 마음의 행위다[14].”

결국,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말한 ‘단위행동’의 연속성

이 곧 무대 위에서의 ‘배우의 행동’을 형성하고 그것이 

내적행동과 외적행동의 계획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배

우의 '행동계획'(Acting Plan)인 것이다. 

2.4 김길호의 남도(南道) 목포에서의 활동 작품과 연
기관

표 4. 김길호의 남도(南道) 목포에서의 활동 작품[15][20]  

역할 활동 작품들

배우 별은 밤마다(1951)/정의의 사람들(1960)/달이 떠오를때
(1966)/베니스의상인(1969)/행선지(차신자 작:1975)

연출

장남의 권리(T.C말레이 작:1961)/탄갱부(죠우코리 작:
1964)/소매치기(김길호 작:1965)/달이 떠오를 때(존 코넬
리 작:1965)/담배내기(오재호 작:1966)/곰(안톤체홉 
작:1966)/영웅(김길호 작:1967)/무적(차범석 작
:1967)/베니스의 상인(셰익스피어 작:1968)/붉은 카네이
션(그랜 휴스 작:1969)/표류(김길호 작:1970)/수업료를 
돌려주세요(후리쯔 작:1971)/아름다운 도둑(이근삼 
작:1972)/회전의자(김길호 작:1973)/봇물이 터졌네(천승
세 작:1974)/어느 늙은 삐에로의 수첩(김길호 작
:1975).

작가
딸(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가작입선)/소매치기(19
67년: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산바람/회전의자/영웅/표류
/진공지대/당신의 고백/어느 늙은 삐에로의 수첩/구름을 타
는 사람들/울먹섬이야기(해곡)

기타 목포 KBS / MBC 방송작가/배우/연출/캐스팅 디렉터/ 제
작 등 활동 

  

조선일보 신춘문예 ‘귀향’으로 차범석이 당선되어 서

울로 상경한 후 목포연극은 김길호에 의해 다시금 재정

비하고 활발한 활동을 한다. 군대 제대 후 1959년 다시 

고향땅으로 돌아간 그는 연극 ‘공상의 도시’를 출발로 

관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고 까뮈의 ’정의의 사람

들‘은 1960년 1월19일 유원회관에서 박훤 연출로 막이 

올랐다. 당시 ‘청계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승복순

(昇福順)이 홍일점으로 김길호의 상대역을 열연한다

[9][16]. 이후 번역극과 창작극들을 지속적으로 공연화

하던 그는 1964년 경향신문 희곡부문에 ‘딸’이 당선작이 

아닌 수석가작으로 입선되었고 1967년 중앙일보 신춘

문예에 ‘소매치기’가 당선되면서 작가로서의 빛을 발한

다. 지속적인 작가 활동과 더불어 그가 가장 기억에 남

는 작품은 ‘어느 늙은 삐에로의 수첩’과 ‘해곡’(원제: 울

먹섬 이야기)이라고 한다.

희곡 ‘어느 늙은 삐에로의 수첩 ’은 김길호 자신의 배

우인생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그의 명성을 절정에 올린 

작품이다. 1975년 목포 노동회관에서 공연된 연극에서 

‘늙은 삐에로’ 역을 김창일(金昌一)이 맡고 ‘제자 배우’ 

역을 김길호가 직접 맡아 열연을 한다. 김길호 자신이 

직접 희곡을 쓰고 연출과 배우까지 담당하여 열정적인 

공연을 올렸고  막이 내릴 때 우레와 같은 박수를 관객

들에게 받았다고 한다[12][20].

가난한 섬사람들의 애환을 맛깔스런 남도 사투리와  

탁월한 연극적 구성으로 우리나라 사실주의 연극의 백

미(白眉)를 보여준 연극 ‘해곡(海谷)’은 ‘울먹섬 이야기’

라는 원제로 쓰여 졌지만 그가 서울로 상경하여 활동하

며 입단한 극단 ‘춘추’(대표:문고헌)가 1984년 제 8회 대

한민국 연극제에 참여하면서 ‘해곡’으로 작품명이 바뀌

어 공연된다. 1994년 해남 미암 극단의 ‘김린’ 연출에 의

해 해남군민회관에서 공연되어졌고, 제 12회 전남연극

제에 참여하여 연출상(김린), 미술상(박승남), 우수연기

상(김재봉),특별상(박석남)등을 수상하여 전남연극계를 

놀라게 한다[16][20].

그는 1976년 서울로 상경하기 전까지 배우, 작가, 연

출, 방송인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간다. 배우로서 생활고

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희곡과 방송작가 생활을 

하며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누구보

다도 최선을 다해 다방면으로 일을 병행해야 했고 그에 

노력과 활동으로 남도(南道) 목포 연극은 황금기를 맞

이한다. 불혹(不惑)의 나이를 넘기면서 경제적인 어려

움과 서울에서의 더 다양한 활동을 목표로 고향 땅 목

포를 떠나기 전까지 현실적인 빈곤한 상황과 어려움 속

에서도 뜨거운 예술에 대한 시간과 추억의 고향땅에서

의 기억들이 아름다웠노라고 회상하는 그의 눈시울이 

뜨겁다. 

예술가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과 물질적 궁핍함 속

에서도 김길호는 1950년대 이후의 척박했던 목포 연극

의 중심인물로 활동하며 치열하게 작품 활동에 매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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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원로배우 김길호의 인터뷰 사진 : 
2012년 8월 11일[17]

“요즘 배우들은 좋은 시대를 만난 것을 행복하게 생

각해야 해. 다양한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대학교육과 

현장의 작업이 많잖아. 공연문화예술이 활성화되면서 

조금만 노력하고 정보를 찾고 배우가 되기 위해 실천하

면 기회는 오는 거야. 그 기회를 잡으려면 노력해야지!  

 배우란 모방과 재창조라고 난 생각해. 게다가 타고나

야 하지. 연극성은 기술과 기교가 더해져야 하고 기질

과 재능도 있어야 해. 신체를 연마하고 정확한 화술을 

구사해야 하며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지성으로 판단해

야 하는 거야.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냐. 대본을 받는 

순간부터 마지막 공연이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거야. 배우는 노력하는 자세와 실천이 요구되지. 

나는 학교 교육보다 현장에서 선배들이 하는 것을 잘 

보고 듣고 고민해서 인물을 만들었고 무대에서 공연을 

했어. 배우는 창조하는 사람들이잖아. 몸과 소리 멈추

지 않는 심장과 머리가 있으면 멋들어지게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아닌 내가 만들어내는 

인물로 말이야. 그게 배우야!”[18] 

배우를 꿈꾸는 후학들에게 그가 이야기하는 좋은 배

우란 끊임없이 배우훈련을 하는 사람으로 화술과 신체

훈련을 유연하고 바르게 트레이닝하고 정서적인 기억

과 더불어 이성으로 조절해야한다고 말한다. 이는 러시

아의 연기자이자 연출가, 그리고 교육자인 스타니슬라

브스키가 정의한 배우를 이루는 4가지 요소와 동일하

게 비유되어진다고 판단된다. 스타니슬라브스키는 배

우란, 신체와 소리의 영역인 표현매체의 부분과 이성

(지성)과 감성(감정)의 영역인 조절매체 부분으로 이루

어진 복합적인 존재라고 했다. 다시 말해 배우는 ‘자연

인으로서의 존재가 작가의 희곡 속의 인물을 분석하고 

이를 무대에서 새롭게 형상화 하는 자’ 라는 것이다. 이

는 배우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발명가가 아니라 

무대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자연인인 배우가 새롭게 창

조되어지는 인물을 만들고 표현하는 기능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배우는 신체와 심리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

적이며[19] 연기 교육과 다양한 배우훈련에 의해 자신

이 형상화하려는 인물을 재창조하는 사람이다. 비록 원

로배우 김길호가 한 평생 연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체

험적 연기술을 바탕으로 한 배우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는 20세기 위대한 연기예술가이자 연기교육자로 평

가되어지는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기예술과 비교하여

도  다르지 않은 연극 현장에서 체험한 실질적 배움 이

였다고 볼 수 있다. 

원로배우 김길호는 1951년 배우로 데뷔하여 1976년 

목포를 떠나기 전까지 25년 시간동안 배우, 연출, 작가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였고, 당시 서울의 

차범석 선생과의 교류와 친분 속에 좋은 연극공연들을 

올렸다. 게다가 신춘문예 작가로 등단하여 자신의 희곡

을 무대화 할 수 있었고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만원

사례는 목포연극발전의 부흥기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남도 목포연극의 발전은 원로배우 김길호의 노력과 실

천 속에 계몽극(啓蒙劇)위주의 공연을 하던 타 지역연

극과의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 척박한 현실을 극복하고 

창조적 문화예술을 실천하며 한 평생을 살아가며 자신

의 고향 남도 목포연극 발전에 이바지한 원로배우 김길

호의 주옥같은 삶은 한국연극사에 가치 있는 사례로 평

가되기에 결코 지나침이 없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필자는 원로배우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성, 시

급성, 공공성, 전문성 ’ 측면에서 원로배우 김길호를 연

구하는 것의 중요성과 가치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배우, 

작가, 연출가 등으로 활동을 한 그의 일생 중 남도(南

道) 목포연극을 중심으로 그의 삶과 예술 활동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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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로배우 기록 작업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다. 

배우는 연극의 꽃이라고 말한다. 원로배우 기록화 작

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공유하여 배우에 대한 연구와 자

료수집, 채록사업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

전시켜야 할 것이다. 배우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하지만 다양한 연기시스템과 훈련들이 우리나라에 꾸

준히 소개되고 대학교육과 공연예술 현장에 적용하여 

배우들이 배출되고 있다.

2013년 5월30일이면 김길호 선생님의 팔순(八旬)이

다. 한 평생 예술인으로 살아오신 그는 건강만 허락한

다면 유진 오닐의 <느릅나무 밑의 욕망>의 캐버트(아

버지 역)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관객과 함께 호흡하

고 배우로서 인물 ‘캐버트’ 내면(內面)속 인생에 대한 

농후함과 깊이, 그리고 사랑에 대한 욕망을 고민하고 

무대에서 ‘역할창조’를 다시금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신

다. 불꽃처럼 살면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한 순간도 후

회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를 통해 연기에 대한 순수

한 열정, 삶에 대한 진실함,  60여년이 넘는 원로 예술가

의 주옥같은 인생의 가치와 무대에서의 예술적 창조와 

실천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다룬 ‘원로배우 김길호의 남도 목

포연극을 중심으로’에서 생존해 계신 김길호선생님과  

예술인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한국연극관련 문헌과 자

료에 의존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원로배우 연구에 있

어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활동사실을 바탕으로 원로배

우의 삶과 예술을 고찰하고 기록화 하는 것에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도 생존하고 있는 원로배우들의 연기유

산 기록이 확장되고 체계화되어 공연예술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고 다방면으

로 활용되어 원로배우들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예술

사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소장 자료로도 적극적으로 보

존될 수 있기를 바라며 원로배우 기록화 사업의 문제점

들이 해결되고 문화적 자산의 가치보존이 이뤄지길 희

망한다. 

참 고 문 헌

[1] 한국 근.현대 연극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근.

현대 연극 100년사, 집문당, 2009.

[2] 박명희, “한국의 배우-백성희 연구”,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94, 2012(12).

[3] 김현옥, “예술가의 삶과 예술을 기록하다”, 국립

예술자료원, 2011.

[4] 구술자선정자문위원회, “2012년 한국 근현대 예

술사 구술채록사업 구술자 선정자문위원회 자료

집”, 국립예술자료원, 2012. 

[5] 서울연극협회, 한국배우 100인의 독백, 들녘, 2008.

[6] 김현옥, “극장가의 생애사 구술을 통해 본 삶과 

예술”, 여성연극협회, 2012.

[7] 김길호 인터뷰, 아르코 대극장, 2012, 5, 12.

[8] 김길호 인터뷰, 대학로 Cafe LE CHAT, 2012, 8, 11.

[9] 홍길동, 오진호, 이기호, “배우의 무대불안 극복을 

위한 심리기술훈련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제8권, 제6호, p.131, 2008(6).

[10] 한국연극협회, “한국현대연극 100년”, 연극과 인

간, 2008.

[11] 차범석, “내가 살다 온 목포 연극(上)”, 한국연극

지, 1989(10).

[12] 김길호 인터뷰, 대학로 장, 2012, 9, 9.

[13] 김길호, “내가 살다 온 목포 연극(下)”, 한국연극

지, 1989(11). 

[14] K. S. 스타니슬라브스키, 양혁철 역, “역에 대한 

자신의 작업” 신아출판사. 2000.

[15] 김길호 인터뷰, 연신내 까페, 2012, 12, 7.

[16] 한국연극협회, “한국현대연극 100년”, 연극과 인

간, 2008.

[17] 고현욱. 사진&영상촬영. 연신내 까페, 2012, 8, 

12.

[18] 김길호 인터뷰, 연신내 까페, 2012, 12, 28.

[19] 한진수, “연기접근 방법론으로서의 스타니슬라

브스키의 “신체적행동’의 효용성”, 한국콘텐츠학

회논문지, 제10권, 제2호, pp.230, 2010(2).

[20] 김창일, 목포예총 프로그램 제공, 2012, 12, 3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Vol. 13 No. 2156

저 자 소 개

이 정 하(Jeong-Ha Lee)                     정회원
▪1993년 9월 : 러시아 국립 “쉐프

킨” 연극대학 연기과(예술학사)

▪1997년 6월 : 러시아 국립 “슈우

킨” 연극대학 연기과(예술석사 

MFA)

▪2008년 9월 현재 : 세명대학교 

방송연예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연극연출, 연극연기, 연기교육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
    /PTB <>
    /DAN <>
    /NLD <>
    /ESP <>
    /SUO <>
    /ITA <>
    /NOR <>
    /SVE <>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